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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파업 중 크레인 업무를 외부 도급 준 관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

[대상판결 : 울산지방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고단4554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장현진 변호사 

 

노조의 파업으로 크레인 운행이 중단되자 협력업체에 크레인 업무를 도급 준 A중공업 관리자에게 

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.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

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

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43조제2항, 제91조).  

 

A중공업의 관리자들은 노조원들의 파업과 특근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해 골리앗크레인 등 각종 크레

인의 운행이 중단되어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력업체들과 크레인 운행 도급계약을 체결

하고 2016년 7~8월 중 총 7일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레인을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

건조업무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  

 

법원은 기소된 A중공업 부장 등 6명에게 대체근로 금지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

각 벌금 300만 원,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. 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중공업 대표자

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 

 

■ 다운로드 : 울산지방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고단4554 판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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